
안료시장 "찬바람"
유기안료 6 . 0 %·무기안료 11.8% 감소

국내 안료시장이 정체국면을 벗어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현상은 몇년전 무기안료 시장에서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기안료시장에까지 확산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4년 국내 안료 생산량은 4만1 8 6 1톤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중 유기안료가 9 1 4 6톤으로 전체의2 . 1 %를 차지하고, 무

기안료가 3만2 7 1 4톤으로 8 7 . 9 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

다.

안료시장의 성장률은 9 3년대비 10.7% 하락했으며 유기안

료가 6.0%, 무기안료가 11.8% 감소했다.

이러한 안료시장의 위축은 각각의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

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축소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유기안료시장의 경우 전체의 3 5 . 5 %를 점유하고 있는 아조

계안료의 생산량이 9 3년대비 19.6% 감소했으며, 그동안

국내 유기안료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프탈로시아닌블루

는 17.7% 감소했다.

이러한 감소는 아조계의 경우 중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시장

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·고가 제품은 외국기업들이 끊임없

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프탈로시아닌블루의 경우 수출부진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무기안료는 9 0년초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. 이는 무기안료산업이 환경처리비용이 높아 채산성이 낮

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특히 무기안료 생산량의 7 2 %를 점유하고 있는 징크안료 시장의 축소는 후방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징크안료는 중방식도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, 특히 철제컨테이너용 도료에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9 3년 이후 국내 철제컨테이너산업은 급속한 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9 4년의 생산량은 9 3년

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94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안료는 프탈로시아닌그린 안료로 9 3년대비 51% 성장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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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안료 생산현황 (단위 : M/T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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